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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1. 개요 
 

 

강호제일 미친년. 

 

스승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내 마음의 
강호도 함께 무너졌다. 

 
조아라에서 연재 중인 화산귀환과 광마회귀의 크로스오버 패러디 소설 백란의 주인공. 
 
이자하의 첫 제자. 과거 매화검문의 2대 장문인. 매화검법 등을 포함한 화산파의 무학을 
대거 창시한 문파의 대종사이기도 하다. 자하의 사후 당대의 천하제일인(天下第一人)으로 
등극했다. 
 
22살에 실수로 만년하수오를 복용했고, 평소 백란이 사용하던 극양의 기운과 만년하수오의 
오성의 기운이 충돌하며 운기조식을 잘못해 불로불사의 육체가 되었다. 영생이라는 삶의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평상시 
누군가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갖거나 주위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 
 

[편집] 

∨ 2. 특징 
 

[편집] 



∨ 2. 1. 외모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에 먼지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웬 여인이 두 손을 털며 그곳에 서 
있었다. 
 
“어우씨, 먼지.” 
 
그 여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새하얀 머리카락이었다. 기장은 허리 아래까지 
길게 내려왔고,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마치 
나뭇가지에 피어 있는 백매화를 연상케 했다. 
 
피부는 마치 백옥처럼 투명했고, 전체적인 얼굴은 
이제 막 약관을 넘긴 듯 보였다. 눈동자는 
중원에서 보기 드문 연한 자색이었다. 이런 
외모에서 괴리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옷은 정반대로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까만 색상이 마치 곡을 부르는 듯한 분 위기를 
자아냈다. 그녀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검을 통해, 
그녀가 검수임을 알 수 있었다. 

 
2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자타공인 미인이다. 작중에서 언급되길 중원제일미 수준이며, 미모로 견줄 수 있는 사람은 
1000년 전 사망한 비공식 천하제일미 백란의 어머니 진도화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를 빼다 박은 수준으로 닮아 중원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적인, 약간 유럽 쪽 느낌의 
미인이다. 조모가 스칸디나비아반도 출신의 인물이라 쿼터 혼혈로, 자연적인 백발이다. 
항상 5대 5 가르마를 유지하고, 옆머리는 히메컷으로 단정하게 잘라 관리한다. 옆동네의 
누군가가 떠오르는 듯한 동심원 모양의 자주색 동공이다. 이 또한 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백란 본인은 넘사벽 수준의 어머니를 보고 자란 탓에 녹채에서 
가출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그리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백란의 관심은 
어느 순간부터 화려한 치장으로 향하게 됐다. 보석이 박힌 귀걸이, 은팔찌, 자수 향낭 등을 
항상 착용한다. 장신구 중에선 비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비녀를 사두고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서 착용한다. 장일소와 비슷한 취향이지만, 장일소는 주로 
요사스럽다고 묘사되는 반면 백란은 화려하다고 서술된다. 
 
이자하가 백란의 비녀로 자살하고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서, 백란은 이후로 비녀를 
착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동안은 밝은 옷 대신 어두운 옷들만 골라 입었다. 반정사걸을 
만나 우정을 쌓게 되면서 조금씩 정신적으로 회복이 된 듯하며, 다시 예전의 화려한 
차림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물론 비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의 사후엔 이젠 정말 

https://namu.wiki/w/%EB%A7%88%ED%82%A4%EB%A7%88
https://namu.wiki/w/%EB%A7%88%ED%82%A4%EB%A7%88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심마가 오며, 무의식 적으로 어두운 의복들만 골라 입었다. 그 
탓에 환생한 반정사걸은 백란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후예인 줄 착각할 정도. 
 
반정사걸이 환생하고, 자하와도 화해하고, 녹림에 대한 오해도 풀면서 다시 이전과 같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돌아온다. 백란이 입고 있는 의복이 바로 그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셈이다. 
 

[편집] 

∨ 2. 2. 성격 
 

 

“과분하지만, 강호제일 미친년이라는 별호를 
달고 있지요.” 
 
그 말에 송윤이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 말만으로 니 광기를 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화 

 
 

[편집] 

∨ 3. 능력 
 

[편집] 

∨ 3. 1. 강함 및 무공 
 

 

본문 내용 넣기 

 
 
 

[편집] 

∨ 3. 1. 1. 태양신공 
 

태양신공(太陽神功) 
 

[편집] 

∨ 3. 1. 2. 월영무정공 
 

월영무정공(月影無情功) 



 
[편집] 

∨ 3. 1. 3. 백전십단공 
 

백전십단공(白電十段功) 
 

[편집] 

∨ 3. 1. 4. 만년흡성대법 
 

만년흡성대법(萬年吸星大法) 
 

[편집] 

∨ 3. 1. 5. 매화검법 
 

매화검법(梅花劍法) 
 

[편집] 

∨ 3. 1. 6. 유화신공 
 

유화신공(流華神功) 
 

[편집] 

∨ 3. 1. 7. 백화비 
 

백화비(白花飛) 
 

[편집] 

∨ 3. 1. 8. 자하신공 
 

자하신공(紫霞神功) 
 
 

[편집] 

∨ 3. 1. 9. 환영매화선법 
 

~ 
 
환영매화선법(幻影梅花扇法) 
 

●​ 매화연향(梅花蓮香) 
환영매화선법의 가장 기초 초식으로, 상대의 등 뒤로 뛰어올라 종으로 베는 기술 
 

●​ 매무백화(梅舞白花) 
매화가 춤추며 흔들리는 하얀 꽃 처럼 철선을 휘둘러 횡으로 베는 기술 
 



●​ 매향취선(梅香翠扇) 
본인을 중심으로 용솟음 치는 회오리 바람에 매화 향기가 퍼져 나가는 기술 
 

●​ 매설녹영(梅雪綠影) 
매화가 눈으로 가려지고 푸른 그림자에 숨듯 원을 그리며 방어하는 기술 
 

●​ 매화난영(梅花蘭影) 
수수한 난초 처럼 간결한 움직임으로 정확하게 목을 노려 하향으로 베어내는 기술 
 

●​ 매무녹의(梅舞綠衣) 
푸른 옷을 입고 매화가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며 철선을 휘두르는 기술 
 

●​ 매림녹화(梅林綠花) 
만개한 매화숲에 핀 푸른 꽃 처럼 거센 고속 회전베기 기술 
 

●​ 만첩백매(萬疊白梅) 
공격과 방어를 결합하는 목적으로, 여러 겹을 이룬 백매 처럼 무한대를 그리듯이 좌우로 
선기(扇氣)를 날리는 기술 
 

[편집] 

∨ 3. 2. 지략 
 

~ 
 

[편집] 

∨ 4. 작중 행적 
 

 
[편집] 

∨ 4. 1. 천하제일 비무대회 
 

~ 
 

[편집] 

∨ 4. 2. 화영문 서안 이주 
 

~ 
 

[편집] 

∨ 4. 3. 만인방의 화산 침공 
 

~ 
 

[편집] 

∨ 4. 4. 만년한철 매화검 



 
~ 
 

[편집] 

∨ 4. 5. 북해빙궁 
 

~ 
 

[편집] 

∨ 4. 6. 녹림채 반란 진압 
 

~ 
 

[편집] 

∨ 4. 7. 무당과의 비무 
 

~ 
 

[편집] 

∨ 4. 8. 청진 유해 
 

~ 
 

[편집] 

∨ 4. 9. 장강참변 
 

~ 
 

[편집] 

∨ 4. 10. 화산파 봉문 
 

~ 
 

[편집] 

∨ 4. 11. 매화도 참변 
 

~ 
 

[편집] 

∨ 4. 12. 항주마화 
 

~ 
 

[편집] 



∨ 4. 13. 천우맹 공동 수련 
 

~ 
 

[편집] 

∨ 4. 14. 해남파 구출 
 

~ 
 

[편집] 

∨ 5. 인간관계 
 

 
 

[편집] 

∨ 5. 1. 사대악인 
 

●​ 이자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연모하는 부군. 
 
소설 기준 26화(점소이가 무공을 숨김). 금봉각주를 죽이고 돌아가던 길, 종백란이 집을 
나와 방황할 때 독초인 줄 알고 잘못 먹은 만년하수오의 운기를 이자하가 도와주며 처음 
만났다. 백란은 극양의 무공인 태양신공을 익혀왔기 때문에 하수오에 담긴 음의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화입마에 빠진다. 그러나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자하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자, 백란은 그의 무공에 감탄했고, 갈 곳이 없던 터라 냅다 스승으로 모셨다. 거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자하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의식하지 못한 호감이 
쌓여간다. 스승과 제자라기엔 고작 다섯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상할 일도 아니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질 무렵, 백란이 먼저 
자신의 연심을 깨달았다. 감히 스승에게 사심을… 그런 건 없었다. 종백란은 태생이 
산적이었고, 후에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자신은 공주가 된 여인이다. 뻔뻔함과 더불어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는 가히 천하제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백란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늘 그랬듯이 스승의 곁에 
있었다. 굳이 자신이 뭔가를 할 필요도 없이, 그녀의 눈에는 스승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훤히 
보였다. 그러니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겼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자하도 자신의 감정에 정의를 내렸다. 흩날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검을 휘두르는 모습과, 진지하기 그지없던 표정이 자신을 보자마자 난초 같은 
미소로 바뀌는 걸 본 그 순간이었다. 자하는 백란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스승이라고 양심은 있다, 이거였다. 하지만 곧바로 동도제일인을 잡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면서 자하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결국 사대악인과 종백란은 동도제일인을 잡고 무사히 귀환했다. 백란과 자하는 무림맹으로 
향하기 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모용 의가에 들리게 된다. 그곳에서 모용 선생은 늘 그랬듯 
자하의 광증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중에는 장가 가라는 내용도 있었다. “문주님도 



참한 처자 만나 혼인도 하시고요”라는 말이 나오자, 자하는 무의식적으로 제자를 바라보고 
말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자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어색함 따위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백란아. 혼인할래?” 
 
“그럴까요?!” 
 
뜬금없는 스승의 청혼과 제자의 망설임 없는 대답 
때문에 집주인 모용백만 환장할 노릇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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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한 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며, 서책의 먹이 흩어져 버렸다. 스승님, 당신은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맺으셨군요. 


